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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조합 펩타이드 의약품–PIM-101

내인성 펩타이드 서열 기반 first-in-class 신규 합성 항암제로 RNF-146을 교란하는 기전을 나타내며 

암 특이적 생화학 기전에 작용하기 때문에 적은 독성으로 탁월한 항암효과를 낼 수 있음

2. Small molecule 의약품–PIM-102

기존에 알려진 내인성 물질을 합성한 first-in-class 항암제로 암의 DNA 복구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특정 기전을 교란시켜 관련 과정에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항암 효능을 낼 수 있음

3. Small molecule 의약품–PIM-103

Drug repositioning제제로 암에서 활용되지 않는 대사를 증진시켜 암에 대사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first-in-class MOA를 나타내며 정상 세포는 해당 물질을 자연스럽게 대사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를 

대상으로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장점이 있음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통상적인 항암제는 암이 정상 조직과는 다르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억제하여야 

된다는 가정으로 개발됨. 하지만 암도 정상 조직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암 특이적 발현의 마커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주로 '암에서 더 발현되는 것의 억제'의 의미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일반적인 이론을 뒤집어 모든 세포 내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지만 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표적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 했으며, 그 표적을 찾아 해당 아이템을 

확보함

시장현황

암은 현재까지 정복 불가능한 질병 군에 속하며 암 환자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4년까지 약 25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글로벌 

제약사에 국내 임상 2상에서 L/O를 성공 시킨다면 항암제 단 한 개만을 가지고도 upfront fee 약 600억, 

글로벌 입상 진입 후 임상 1상 성공 시 약 400억+α등의 마일스톤 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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